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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. 
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, 

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. 
세속화가 거센 오늘날,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“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.” 

루터가 걸어간 개혁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, 기독교, 교회, 
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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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17년 10월 31일, 95개조 반박문을 공포한 이후 루
터는 독일 여러 도시를 다니며 개혁사상을 전파하였다. 
그런데 반대파들과 벌인 설전은 오히려 자신의 사상을 
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, 수많은 참
여자들을 통해 개혁 사상은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갔다. 
루터는 라이프치히 논쟁을 마치고 다시 비텐베르크로 
돌아왔다. 그리고 채 식지않은 열정과 복음에 대한 순
종으로 집필 작업에 몰두하였다. 이때 완성된 글 중에
서 <독일 귀족에게 고함>, <교회의 바벨론 포로>, 
<그리스도인의 자유>는 루터의 종교개혁 3대 저술로 
알려져 있는 귀중한 보배이다. 
<독일 귀족에게 고함>에서 루터는 독일의 모든 사

람, 귀족이나 평민이 모두 고통과 환란 속에 있다고 호소하였다. 그동안 개혁의지가 있어 왔지만 권
세자들에 의해 방해받았고, 그리하여 루터는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의 사악한 궤계를 폭로하지 않으
면 안되었다고 주장한다. 그는 이 글에서 기독교 세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7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. 
<교회의 바벨론 포로>는 가톨릭의 온갖 비신앙적 교리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. 이는 마치 이
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형국과 유사하다. 루터는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
되었듯 교회도 잘못된 교리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. 
루터는 교황과 화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. 그의 <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>은 그
런 상황을 보여 준다. 루터가 공격한 것은 교황 자체보다 그를 중심으로한 권력과 신앙의 부패였다. 
그의 의도는 다르게 해석되었다. 루터는 <그리스도인의 자유>를 통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설파
하였다. 그가 내세운 두 가지 명제는 다음과 같다. “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으
로 아무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.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
속되어 있다.” 신앙인의 진정한 자유는 외식과 잘못된 교리로 억압할 수 없다. 성직자의 가르침이 성
경을 따르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없다. 루터는 진정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로부
터 나온 의(義)로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주장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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